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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배포일자
2021년 11월 26일(금)

총 4매

담당
부서

여성정책과 담당자
∙여성권익담당 이지은 ☎440-2756
∙담당자 표은정 ☎440-2757

사진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□ 없음  ▣ 있음 

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여성폭력 없는 인천, 성 평등의 시작입니다.
- 11월 25일~12월 1일, ‘여성폭력 추방주간’기념행사 마련 -

- 가두행진 비롯해 퀴즈 및 표어 공모, 홍보디자인 작품 전시회 등 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021년도 여성폭력 추방주간(11.25.~12.1.)

을 맞아, ‘여성폭력 없는 인천, 성 평등의 시작입니다’를 주제로 기

념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. 기념식은 26일 오후 2시 인천여성가족

재단 대강당에서 진행됐다. 

주요 행사로 인천여성가족재단 오케스트라의 현악4중주 공연을 시작

으로,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매진한 유공자 13명에 대한 표

창, 결의문과 슬로건 선포,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가 강연으로 진

행됐다.

기념식 이후에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가두 캠페인도 진행된다. 시

민의 관심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가두캠페인은 부평 문화의 거리, 

인천문화예술회관, 주안역과 동암역북부광장 등 권역별 다중집합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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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다.

여성폭력 추방 주간 부대행사도 마련됐다.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

로 간단한 객관식 퀴즈와 표어 공모전을 진행하며 인천여성가족재단 

내에는 ‘여성폭력 예방 홍보디자인’ 작품을 전시한다.

인천시는 그동안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피해자 보호·지원 정책을 지

속적으로 추진해왔다. 

신규 국비지원시설로 선정된 가정폭력상담소(연수구)에서는 가정폭력 

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

를 제공하고 있다. 지난 6월에는‘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·대응센터’

를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설치해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·청소년, 남성 

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.

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‘여성폭력 추방주간’이지만, 성별 구

분 없이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

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”면서 “우리 시는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

와 가해자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

다.”고 말했다.

한편 11월 25일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로, 정부는 

2019년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시행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 등에 대

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1월 25

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간을 ‘여성폭력 추방주간’으로 정하고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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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기념하고 있다.

<붙임> 여성폭력추방주간 포스터 

※ 관련 사진은 15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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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여성폭력추방주간 포스터  


